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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일 양국 시민이 스스로 중심이 돼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서울대 일본연구소,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 시민

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주제로 '2022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13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직장인, 교사,

방송국 프로듀서, 변호사, 예술가, 시민 활동가 등 100명(한일 각 50명)이 참가한다.

2022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논의

2022-11-09 10:37송고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서울대 일본연구소·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2019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참가자 기념촬영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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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세션은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의 역할 ▲ 탈 탄소 사회를 위한 한일 시민연대 ▲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한일 시민의 노력과 과제 ▲ 4차 산업혁명과 한일 지자체 교류 등4가지다.

참가자들은 관심 분야의 세션을 선택해 해당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마쓰무라 아키히로 시즈오카현 지역외교

국장이 참석해 시즈오카의 한일 교류 사례로 조선통신사를 소개한다.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는 양국의 시민이 스스로 중심이 돼 동북아 정세 변화와 공통 현안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건강한 상호보완적 한일 관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해 기획됐다.

2017년 제주에서 처음 열린 뒤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2021

년에는 온라인으로 전환 시행됐다.

김기환 KF 이사장은 "올해 6회째인 이 행사는 한일 양국 간 풀뿌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일 시

민사회의 협의 채널"이라며 "양국 공통 현안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해결 노력과 협력을 끌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 한일 시민 100인 미래 대화 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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